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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상의 사회경제  지 에 따라 상에 한 고통 추정에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심을 두고, 사회경제  지 가 낮은 상이 어두운 피부색을 가질 것으로 상되어 최종 으

로 그들이 고통을 덜 느낀다고 지각하는지를 살펴보았다. 한, 이러한 편향이 ‘검을수록 단단

하다’는 색에 한 고정 념이 강한 사람들에게 두드러지는지를 확인하 다. 연구 가설과 측

정 도구, 분석 방법, 표본 수 산출 기  등은 사 등록을 하 다. 참가자들은 네 조건( 상의 

사회경제  지 : 높은 vs. 낮은 × 자극 성별: 여성 vs. 남성)  한 조건에 할당되어 시나리오

를 읽고 사회경제  지 (조작 검), 지각된 피부색, 정서 /신체  고통, 색 고정 념, 주의 

검 등의 문항에 답하 다. 연구 결과는 정서  고통에 해서만 유의하 으나 그 방향이 

연구자들의 상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참가자들은 사회경제  지 가 낮은(vs. 높은) 상의 

피부색을 어둡게(vs. 밝게) 지각하 고, 이는 최종 으로 상의 정서  고통을 더 높게 추정

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즉, 사회경제  지 와 고통 지각 간의 계를 지각된 피부색이 매개

하 으나 연구자들이 상했던 매개 방향과는 반 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러한 경향을 색 

고정 념이 조 하는지 살펴본 결과, 색 고정 념이 보통 는 강한 참가자들은 상의 피부

색을 어둡게(vs. 밝게) 지각할수록 상이 정서  고통을 더(vs. 덜) 느낄 것이라고 추정하

다. 이는 연구자들이 상한 조  효과의 방향과 반 되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사회경제  

지 가 높고 낮음에 따라 상의 정서  고통을 추정하는 데에 편향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

하 음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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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을 얼마나 잘 추정할 수 있

을까? 타인이 느끼는 고통에 해서 추정할 때 어

떤 특성들에 의해 향을 받을까? 사람들은 타인

의 인종(Drwecki, Moore, Ward, & Prkachin, 

2011)이나 사회경제  지 (Cheek & Shafir, 

2020, Summers, Deska, Almaraz, Hugenberg, 

& Lloyd, 2021), 타인이 내린 의사결정(하창 , 

허성진, 박상희, 2022) 등에 따라 그들의 고통을 

다르게 지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타인의 

사회경제  지 에 따라 고통 지각을 다르게 하는 

상인 두터운 피부 편향(thick skin bias; Cheek 

& Shafir, 2020)에 심을 가지고, 이러한 편향

이 발생하는 이유에 해 살펴보았다. 구체 으로 

사회경제  지 에 따라 상에 한 피부색이 

다르게 지각되어 고통 추정에서의 편향이 나타나

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편향이 색 고정 념(‘검을

수록 단단하다’는 생각)이 강한 사람들에게서 두

드러지는지를 확인하 다.

사회경제  지 는 상의 교육 수 이나 경제

 수 , 지  등을 종합하여 나타내는 지표로 사

용되며(e.g., Adler, Epel, Castellazzo, & Ickovics, 

2000; B aker, 2014; Shah, M ullainathan, & 

Shafir, 2012), 사람들은 사회경제  지 에 따라 

상의 인상을 다르게 형성한다. 고정 념 내용 

모형(stereotype content model; Fisk, Cuddy, 

Glick & Xu, 2002)에서는 사회경제  지 에 

해 직 으로 연구하지는 않았지만, 사회경제  지

가 높을 것으로 상되는 부유한 사람이나 문

직 종사자의 유능함이 높게 지각되었다. Varnum 

(2013)의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

다. 참가자들은 높은 사회 계층에 속하는 상들이 

낮은 사회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보다 지능이 더 높

고, 더 건강하다고 생각하 다. 선행 연구들(Cheek 

& Shafir, 2020; Summers et al., 2021)에서는 

사람들이 타인의 사회경제  지 가 높고 낮음에 

따라 그들의 고통을 다르게 지각하는 편향이 존재

한다는 것을 발견하 다. 구체 으로 참가자들은 

사회경제  지 가 높은 상들보다 낮은 상들

이 부정 인 사건들로부터 고통을 덜 느낄 것이라

고 지각하 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  지 에 따라 그들이 

겪은 고통에 한 지각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재확인하고, 가능한 설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구체 으로 사회경제  지 가 낮은(vs. 높은) 

상들이 고통을 덜(vs 더) 느낀다고 지각하는지를 

확인하고, 이러한 차이가 사회경제  지 가 낮은

(vs. 높은) 상의 피부색을 어둡게(vs. 밝게) 지각

하는 것에 의해 설명되는지 그리고 색 고정 념이 

강한 사람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

았다. 

1) 사회경제적 지위와 고통 지각

사람들은 타인의 사회경제  지  수 에 따라 

타인이 느끼는 고통을 다르게 지각할 수 있다. 사

회경제  지 와 고통 지각에 한 조사(Joynt, 

2013)에 따르면, 높은 사회경제  지 의 환자들

은 낮은 사회경제  지 의 환자들보다 진통제 

처방 빈도가 더 높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Cheek

과 Shafir(2020)의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사회경

제  지 가 높은 상들보다 사회경제  지 가 

낮은 상들이 부정 인 사건들로부터 덜 향을 

받는다고 평가하 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들은 타

인의 인종에 상 없이 흑인, 백인, 아시아인 등 모

두에게서 동일한 형태로 찰되었고 심지어 5세

와 10세 아이들에게도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한 설명으로 연구자들은 사회경제  지 가 낮

은 상들이 역경 속에서 자라서 부정 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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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더 강인할 것이라고 지각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 다. 

한, Summers 등(2021)은 사회경제  지

와 고통에 한 민감성 간의 계에 해 연구하

다. 참가자들은 여러 사건에 해 타인이 느낄 

것으로 상되는 고통의 양을 답하 으며, 소

득층 상을 고소득층 상보다 고통을 덜 느낄 

것이라고 평가하 다. 이러한 결과들은 참가자 

자신의 고통에 한 민감성 수 을 통제하 을 

때도 달라지지 않았다. 추가로 연구자들은 사회

경제  지 에 따라 상에 한 고통 지각에서

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았

다. 구체 으로 지각된 경험에 한 수용성 는 

지각된 강인함이 사회경제  지 와 고통 지각 

간의 계를 매개할 것이라고 측하 으며, 지

각된 강인함이 주요한 기제임을 확인하 다. 

한, 연구자들은 사회경제  지 에 따라 이차

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인 향들에 해서 

살펴보았다. 타인이 겪는 고통에 한 치료나 처

치는 타인의 사회경제  지 가 높고 낮음에 따

라 달라졌으며, 참가자들은 사회경제  지 가 높

은 상들보다 낮은 상들에게 고통에 한 약

물 치료를 약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람들은 타인의 사회경제  지 에 따라 그들

의 고통을 다르게 지각하여 타인들에 한 부

한 처치나 차별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타

인의 고통에 한 지각을 살펴보는 연구들은 

요하다.

2) 사회경제적 지위와 피부색

사회경제  지 에 따라 타인의 인상이 다르게 

지각될 수 있다. 높은 지 를 가진 개인들은 낮은 

지 를 가진 개인들보다 반 으로 더 정 인 

평가를 받는다. 사람들은 높은 사회 계층의 개인

들이 낮은 사회 계층의 개인들보다 더 유능하고, 

더 건강하며, 안녕감이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

는 경향이 있다(Varnum, 2013). 한, 사람들은 

타인의 사회경제  지 에 따라 신체  특징들을 

다르게 지각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높은 지 에 

있는 개인을 낮은 지 에 있는 개인보다 키가 더 

크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으며(Wilson, 1968), 성

공한 개인의 키가 크다는 고정 념을 가지고 있다

(Schumacher, 1982). 이처럼 사람들의 신체  특

징을 지각하는 데에 있어서 사회경제  지 가 

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회경제  지 가 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  

특징  하나는 피부색이다. 피부색은 인종 구분

에 있어서 요한 단서이며, 같은 인종이라도 

상의 피부색 밝기에 따라 인상이 다르게 형성된

다. Maddox와 Gray(2002)는 지 와 련이 높

은 특성들과 피부색의 계를 살펴보았다. 여러 인

종의 참가자들은 상 으로 어두운 피부색을 가

진 흑인/백인들을 밝은 피부색을 가진 흑인/백인

보다 덜 유능하고, 덜 교육을 받았으며, 더 가난하

다고 평가하 다. 직 으로 피부색과 사회경제

 지 의 계에 해 살펴본 연구(하창 , 박상

희, 2022)에서 참가자들은 밝은 피부색을 가진 

상보다 어두운 피부색을 가진 상의 사회경제  

지 를 더 낮게 지각하 다. 이와 유사하게, 피부

색과 인상에 한 연구(하창 , 2019)에서 참가자

들은 밝은 피부색을 가진 상보다 어두운 피부

색을 가진 상의 사회  지 가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 다(연구 1). 한, 피부색 재인 과제(연구 

2)에서 참가자들은 높은 사회경제  지 로 지각

될 수 있는 화이트칼라 직업을 가진 상의 피부

색을 실제보다 더 밝게 오재인한 반면, 낮은 사회

경제  지 로 지각될 수 있는 블루칼라 직업을 

가진 상의 피부색을 실제보다 더 어둡게 오재

인하 다. 즉, 사회경제  지 가 높은 상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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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색을 밝게, 낮은 상의 피부색을 어둡게 생각

하는 편향이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  지 가 높은

(vs. 낮은) 상의 피부색을 밝게(vs. 어둡게) 지

각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 검증하 다. 

3) 피부색과 고통지각

사람들은 타인의 피부색에 따라 타인의 고통을 

다르게 추정할 수 있다. 어두운 피부색을 가진 

상을 밝은 피부색을 가진 상보다 더 건강하다

고 지각하는 것처럼(하창 , 2019), 어두운 피부

색의 상이 느끼는 고통을 밝은 피부색의 상

이 느끼는 고통보다 작다고 지각할 가능성이 존

재한다. 

피부색과 고통 지각 간의 계를 직 으로 살

펴본 연구는 거의 없지만, 인종과 고통 지각을 살

펴본 연구들이 존재한다. Drwecki 등(2013)은 

흑인과 백인 상들이 얼마나 고통을 느낄 것 같

은지 추정하는 연구를 하 다. 일반인과 간호사 

참가자들은 흑인과 백인 환자들이 고통을 호소하

는 상을 시청한 뒤에, 환자들에게 얼마만큼의 

약을 처방할 것인지를 묻는 문항에 답하 다. 그 결

과, 참가자들은 흑인들이 백인들보다 고통을 덜 느

낄 것이라고 지각하여 흑인에게 약 처방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한 연구(Trawalter, 

Hoffman, & Waytz, 2012)에서는 흑인들이 백

인들보다 고통을 덜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는 

상에 한 기제를 사회  지 와 련지었으며, 

흑인의 사회  지 가 백인보다 낮다고 지각되어

서 그들의 고통을 과소추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하

다. Hoffman과 Trawalter(2016)는 이러한 

상이 흑인들의 피부가 백인들보다 더 두터울 것

이라고 생각하는 생물학  인종 편향과도 련이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생각이 강한 사람들은 흑

인 환자들의 고통을 백인 환자들의 고통보다 더 

낮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러한 생각이 

약한 사람들은 흑인들의 고통을 백인들의 고통보

다 더 높게 지각하 다. Maddox와 Gray(2002)

의 연구에서 어두운 피부색을 가진 흑인/백인들

이 밝은 피부색을 흑인/백인보다 더 강인한 것으

로 묘사된 것처럼, 흑인들의 피부색이 두터울 것

이라고 생각하는 편향은 한국인에게도 용되어 

피부색에 따라 그들의 고통을 다르게 지각할 가

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이 

어두운(vs. 밝은) 피부색을 가진 것으로 지각되

면, 그 상이 고통을 덜(vs. 더) 느낀다고 생각할 

것이라 상하 다. 

4) 색 고정관념

사람들이 색에 해 가지고 있는 고정 념은 피

부색과 고통 지각 간의 계에 향을 미칠 수 있

다. 흑인들이 두터운 피부색을 가질 것이라는 생

각이 인종과 고통 지각 간의 계를 조 한 것처

럼, 어두운 색이 단단하거나 강인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은 피부색과 고통 지각 간의 계를 조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사람들은 어두운 색을 부정

인 것들과 연합하고, 밝은 색을 정 인 것들과 연

합하는 경향이 있다. 진화 심리학 연구들(Schaller, 

Park, & Mueller, 2003; Williams & Morland, 

1976)에서는 밤은 어둡고 불확실한 요소가 많은 것

으로 묘사되고 낮은 상 으로 안 하다고 묘사

하기에 사람들이 어두운 것들에 해 두려워하고 

부정 인 것들과 연합한다고 설명한다. 이와 련

하여 색에 한 연구(Lakens, Semin, & Foroni, 

2012; Sherman & Clore, 2009)에서 어두운 색

으로 쓰인 단어들은 밝은 색으로 쓰여진 단어들

보다 비도덕 인 단어들과 더 빠르게 연합되었으

며, 서양인 참가자들은 검은색으로 쓰여진 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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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한자들을 흰색으로 쓰여진 한자들보다 부

정 인 의미를 더 가질 것이라고 추측하 다. 

한 어두운 색은 사회  평가에도 향을 미칠 수 

있다. 검은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은 흰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보다 반칙을 행한 것으로 지각될 가

능성이 높았고(Frank & Gilovich, 1988), 검은 

옷을 입은 용의자는 흰 옷을 입은 용의자보다 유

죄 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즉, 동일한 행동

이라도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의 색상이 그들의 행

동에 한 해석에 향을 미친 것이다. 

최근 어두운 색과 밝은 색의 향에 해 살펴

본 Hagtvedt(2020)의 소비자 연구에서는 제품

의 색상이 어두운지 는 밝은지에 따라 내구성 

지각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 다. 연구자는 동

일한 제품을 어두운 색상 는 밝은 색상으로 조

작하여 참가자들에게 제시하고, 각 제품들이 얼

마나 내구성이 높은 것 같은지, 단단할 것 같은지 

등을 물었다. 참가자들은 어두운 색의 제품들을 

밝은 색의 제품들보다 더 내구성과 단단함이 높

다고 평가하 다. 즉, 어두운 색을 가진 상을 더

욱 단단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존재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어두운 

색이 단단하다는 고정 념을 측정하여 색에 한 

고정 념이 피부색과 고통 지각 간의 계에도 

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 다. 구체 으로 어

두운(vs. 밝은) 색이 단단하다는 고정 념이 강한 

사람들은 어두운(vs. 밝은) 피부색을 가진 상

이 느끼는 고통을 더 낮게 지각할 것이라 상하

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상의 사회경제  지

에 따라 상의 피부색을 다르게 지각하여 최

종 으로 상의 고통을 추정하는 것에 편향을 

가져오는지를 살펴볼 것이며, 참가자 개인이 가지

고 있는 색 고정 념의 강도가 이러한 경향을 조

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

과 같다. 

∙가설 1. 사회경제  지 에 따라 상의 고통

을 다르게 지각할 것이다. 구체 으로 참가자

들은 사회경제  지 가 높은 상보다 낮은 

상의 신체 , 정신  고통을 더 낮다고 평

가할 것이다.

∙가설 2. 사회경제  지 와 고통 지각 간의 

계는 피부색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구체

으로 낮은(vs. 높은) 사회경제  지 를 가진 

상은 어두운(vs. 밝은) 피부색을 가질 것으

로 지각되어 최종 으로 고통을 덜(vs. 더) 느

낀다고 여겨질 것이다. 

∙가설 3. 사회경제  지 와 고통 지각 간의 

계에 한 피부색의 매개효과는 색 고정

념에 의해 조 될 것이다. 구체 으로 낮은 

사회경제  지 의 상이 어두운 피부색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인해 고통을 과소추

정하는 경향은 검을수록(vs. 밝을수록) 단단

하다는 고정 념이 강한 참가자들에게서 더

(vs. 덜) 두드러질 것이다.

추가로, 자극 성별이 미치는 향을 통제하고자 

탐색  변인으로 자극 성별을 설정하 으나 본 

연구의 주요 심사가 아니므로 연구 모형에 포

함하지 않았으며, 자극 성별이 조  효과에 한 

측 한 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가설들을 토

로 제안하는 연구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2. 방법  차

본 연구의 가설, 연구 차, 도구, 산출된 표본 수 그

리고 분석 방법 등을 the Open Science Framework

에 모두 사 등록을 했다(osf.io/g2k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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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사회경제  지 와 고통 지각 간의 계에 한 

색 고정 념으로 조 된 피부색의 매개 모형 

1) 연구 참가자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 수 산출을 하여 G-power 

(Faul, Erdfelder, Lang, & Buchner, 2007)를 사

용하 다. Richard, Bond, 그리고 Stokes-Zoota 

(2003)은 사회심리학 연구의 간 효과크기를 f = 

0.18로 언 하 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간 효과 크기와 검정력 80% 이상을 얻기 하여 

연구 가설 1-3에서 필요한 참가자 수를 산출하

고, 2(사회경제  지 : 높은 vs. 낮은) × 2(자극 

성별: 여성 vs. 남성)의 참가자 간 설계에서는 최

소 245명의 참가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참가자들이 주의 검에서 탈락하거나 

간에 참가를 포기하는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

소 280명 이상의 참가자를 모집하 다. 최종 으

로 본 연구에는 309명(남성 150명)이 참가하 으

며, 이들의 평균 나이는 40.01세(SD = 10.72)

다. 본 연구는 리서치 회사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

하 으며, 주의 검 문항에서 탈락하거나 수집한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은 참

가자는 없었다. 

2) 연구 설계 및 절차

모든 차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연구 가

설이 직 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연구 제목을 

‘타인의 인상과 경험에 한 측과 소비자 의사

결정’으로 안내하 다. 참가자들은 연구 상자 

설명서와 참가 동의서를 제시받은 뒤, 연구 참가

에 동의한 경우만 인구통계학  변인들에 답을 

하고 실험에 계속 참가하 다. 참가자들은 네 조

건(사회경제  지 : 높은 vs. 낮은 × 자극 성별: 

여성 vs. 남성)  한 조건에 할당되었다. 참가자

들은 총 두 개의 과제를 수행하 으며, 첫 번째 

과제에서 상의 사회경제  지 와 성별을 조작

한 짧은 시나리오를 읽었다. 다음으로 참가자들은 

조작 검 문항과 상의 피부색, 상의 고통(정

서  고통, 신체  고통)을 추정하는 문항들, 주의 

검 문항에 순서 로 답하 다. 시나리오의 상

과 련된 문항들에 응답한 뒤, 다음 과제를 수행

하기 에 참가자들은 30  정도의 휴식 시간을 

가졌다. 두 번째 과제에서 참가자들은 소비자 의

사결정과 련된 과제로 제품에 한 평가를 수

행할 것이라고 안내를 받았다. 참가자들은 여러 

색으로 구성된 물건 사진을 제시받은 뒤, 그 물건

의 단단함과 련된 문항들에 답하 다. 모든 질

문에 한 응답이 끝나면, 참가자들은 본 연구의 

목   연구 가설이 명시된 사후 설명서를 읽었

으며, 이후 모든 연구 과정이 종료되었다. 본 연구

의 모든 차  연구 방법, 연구 도구들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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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소속된 기 의 생명윤리심의 원회(IRB)

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3) 측정 도구

(1) 사회경제적 지위 조작(독립변인)

본 연구에서 사회경제  지 를 높게 는 낮게 

조작하기 하여 사용한 시나리오는 선행 연구

(Cheek & Shafir, 2020)에서 사용한 내용을 한

국어로 번역하 으며, 원문의 내용이 한국의 상황

에 맞지 않는 경우 해당 내용을 한국의 맥락에 맞

게 수정하 다. 높은 사회경제  지  조건에서 

사용한 시나리오는 상이 살면서 경제  어려움

을 한 번도 경험한 이 없다는 내용과 상의 부

모는 높은 여를 받고, 가족이 재정 으로 안정

이라는 설명들로 구성되었다. 낮은 사회경제  

지  조건에서는 상이 살면서 많은 경제  어

려움을 경험했다는 내용과 상의 부모는 안정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 생활비를 감당하느라 고생

을 했고, 가족이 재정 으로 불안정 이라는 내용

들로 구성되었다. 추가로 본 연구에서 탐색  변

인으로 살펴본 자극의 성별은 시나리오에서 ‘30  

여성 이지혜’ 는 ‘30  남성 이민 ’으로 조작되

었다. 

(2) 지각된 피부색(매개변인)

시나리오에 소개된 상의 피부색을 추정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여러 밝기로 

피부색을 편집한 인물 사진을 제시하 다. 본 연

구에 사용된 사진 자극들은 선행 연구(하창 , 박

상희, 2022)에서 사용된 자극  남성과 여성 자

극 한 개씩을 선택하여 본 연구의 맥락에 맞게 추

가로 편집하 다. 자극의 피부색을 총 9단계로 편

집하기 하여, GIMP(GNU Image Manipulation 

Program; Version 2.10.28)의 색보정 도구(burn/ 

dodge tool)를 사용하 다. 참가자들은 <그림 2>

의 보기들 에서 자신이 상상하기에 상의 모

습과 제일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사진에 해당하는 

숫자 러 답하 다. 

(3) 고통 추정(종속변인)

본 연구에서는 상의 고통을 추정하기 하여 

정서  고통과 신체  고통에 해 각 다섯 개의 

고통 사건들을 제시하여 측정하 다. 선행 연구

(Cheek & Sharfir, 2020)에서 고통 추정을 해 

사용하 던 문항들을 하창  등(2022)이 한국어

로 번역하여 한국 사회의 맥락에 맞게 수정하거

나 추가 제작한 문항들을 사용하 다. 정서  고

통 문항들은 ‘1년 정도 교제 이던 이성과 이별

을 했습니다.’, ‘상사에게 일을 못 한다고 모욕

인 말을 들었습니다.’, ‘회사 동료에게 인사하려고 

했지만 무시당했습니다.’, ‘이직하고 싶었던 회사로

부터 면 에 불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와 

‘가장 친한 친구와 말다툼을 하고 친구로부터 심한 

비난을 받았습니다.’의 다섯 문항(Cronbach’s α = 

.84)으로 구성되었다. 신체  고통 문항들은 ‘ 길

<그림 2> 상의 피부색 측정을 한 사진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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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발을 잘못 디뎌 발목을 삐끗하 습니다.’, ‘책

상 모서리에 다리가 혔습니다.’, ‘문틈에 손가락

이 끼었습니다.’, ‘방을 정리하던  압정에 손이 

찔렸습니다.’와 ‘달리기를 하던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의 다섯 문항(Cronbach’s α = .92)

으로 이루어졌다. 참가자들은 상이 겪은 10개의 

고통 사건들에 해 읽은 뒤, 그 사건에서 상이 

정서  는 신체  고통을 얼마나 받았을 것 같

은가를 9  척도(정서  고통의 : 1 = 덜 슬퍼

할 것 같음, 9 = 더 슬퍼할 것 같음, 숫자가 클수

록 더 슬퍼할 것 같음을 의미; 신체  고통의 : 

1 = 덜 고통스러워할 것 같음, 9 = 더 고통스러워

할 것 같음, 숫자가 클수록 더 고통스러워할 것 

같음을 의미)로 답하 다. 

(4) 색 고정관념(조절변인)

참가자들이 가지고 있는 색 고정 념을 측정하

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물건(컵, 랩탑)의 색을 

흰 는 검은색으로 <그림 3>과 같이 변경하

다. 참가자들은 제시된 물건의 내구성이 얼마나 높

을 것 같은지, 얼마나 쉽게 부서질 것 같은지를 묻

는 질문(각 물건에 한 Cronbach’s α = .79-.86)

에 9  척도( : 1 = 내구성이 낮을 것 같음, 9 = 

내구성이 높을 것 같음, 숫자가 클수록 내구성이 높

을 것 같음을 의미)로 답하 다. 본 연구에서는 색 

고정 념을 산출하기 하여 검은색 물건에 한 

고정 념 측정값에서 흰색 물건에 한 고정 념 

측정값을 뺐다. 계산된 값이 양수(+)이고 값

이 클수록 ‘검을수록 단단하다’는 고정 념이 강

한 것으로, 음수(-)이고 값이 클수록 ‘흴수록 

단단하다’는 고정 념이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5) 조작점검 및 주의점검

상의 사회경제  지  조작이 잘 이루어졌는

지를 확인하기 하여, 참가자들은 시나리오를 읽

고 상이 어떤 삶을 살았을 것 같은지 잠시 상상

한 뒤에 상의 사회경제  지 가 어디에 속할 것 

같은지를 묻는 문항에 7  척도(1 = 매우 빈곤함, 

2 = 상당히 빈곤함, 3 = 약간 빈곤함, 4 = 간, 

5 = 약간 부유함, 6 = 상당히 부유함, 7 = 매우 

부유함)로 답하 다. 

참가자들이 연구에서 제시된 시나리오와 여러 

질문에 주의를 잘 기울 는지를 확인하고자 두 

개의 주의 검 문항을 사용하 다. 첫 번째 문항

은 상에 한 고통 추정을 하는 에 제시되었

으며, 참가자들은 ‘아래의 보기에서 1번을 선택해 

주세요.’라는 질문에 9  척도로 답하 다. 참가자

들이 1을 제외한 다른 숫자를 선택한 경우, 분석

에서 제거하는 기 을 용하 으나 1이 아닌 숫

자를 선택한 참가자는 없었다. 두 번째 문항은 참

가자들이 고통 추정과 련된 첫 번째 과제의 끝

부분에 제시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연구의 시작 부

<그림 3> 색 고정 념에 사용된 물건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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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에 제시된 시나리오의 상이 어떤 삶을 살았

는지를 묻는 문항에 해 두 개의 보기(1 =  

경제  어려움이 없는 삶, 2 = 많은 경제  어려

움을 겪은 삶)  하나를 선택하여 답하 다. 참

가자들이 자신이 제시받지 않은 시나리오를 선택

한 경우, 분석에서 제거하는 기 을 용하 으나 

자신이 제시받지 않은 시나리오를 선택한 참가자

는 없었다.

3. 결 과

1) 기술통계치 및 상관 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치와 상  

계는 <표 1>에, 조건에 따른 평균과 표 편차는 

<표 2>에 제시하 다. 모든 분석에서 사회경제

 지 는 낮은 조건을 0으로, 높은 조건을 1로 

코딩하 고, 자극 성별은 여성 자극을 0으로, 남

성 자극을 1로 코딩하여 분석에 투입하 다. 탐색

 변인인 자극 성별의 조  효과 살펴보기 하

여, 정서  고통과 신체  고통에 한 사회경제

 지 와 자극 성별의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

다. 사회경제  지 와 자극 성별의 상호작용 효

과는 정서  고통, 신체  고통, 지각된 피부색에 

해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ps > .55. 

따라서, 이후 제시되는 결과들은 자극 성별의 조

 효과를 포함하지 않는다. 

2) 사회경제적 지위의 조작점검

사회경제  지  조작에 따라 참가자들이 시나

리오에 등장하는 상의 사회경제  지  지각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독립표본 t 검증을 

변인 1 2 3 4 5 6 7 M(SD)

1. 사회경제  지 - .00  .93***  .76*** -.09 -.39** -.03 -

2. 자극 성별 - -.02 -.08 -.03 -.11 -.07 -

3. 사회경제  지  

(조작 검)
-  .79*** -.12* -.39*** -.03 3.66(1.89)

4. 지각된 피부색 - -.12* -.38*** -.04 4.90(2.01)

5. 색 고정 념 -  .05  .02 1.06(1.45)

6. 정서  고통 -  .44*** 6.21(1.37)

7. 신체  고통 - 5.85(1.38)

*p<.05, **p<.01, ***p<.001

<표 1> 주요 변인들 간의 상  

낮은 사회경제  지  조건 높은 사회경제  지  조건

사회경제  지 (조작 검) 1.91(0.69) 5.41(0.73)

지각된 피부색 3.33(1.52) 6.45(1.16)

색 고정 념 1.19(1.56) 0.92(1.32)

정서  고통 6.75(1.33) 5.68(1.33)

신체  고통 5.90(1.42) 5.81(1.34)

<표 2> 주요 변인들의 조건별 평균과 표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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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 다. 높은 사회경제  지  조건의 상과 

낮은 사회경제  지  조건의 상 간의 사회경

제  지 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t(307) = 43.38, p < .001, 95% CI = [3.3387, 3.6559], 

Cohen's d = 4.94. 구체 으로, 높은 사회경제  

지  조건의 참가자들은 낮은 사회경제  지  

조건의 참가자들보다 상의 사회경제  지 를 

더 낮게 지각하 다. 이러한 결과는 제시된 시나

리오에 따라 사회경제  지  조작이 성공했음을 

뜻한다.

3) 대상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대상의 고통 

추정에 미치는 영향(연구 가설 1)

상의 사회경제  지  조작에 상의 정서 , 

신체  고통을 다르게 지각하는지를 확인하기 

하여 사회경제  지  조건을 독립변인으로, 정서

 고통과 신체  고통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 다. 정서  고통에 

한 분석 결과, 참가자들은 상의 사회경제  지

에 따라 상이 느끼는 정서  고통을 다르게 

평가하 다, t(307) = -7.42, p < .001, 95% CI 

= [-1.3498, -0.7838], Cohen's d = 0.84. 참가

자들은 낮은 사회경제  지 의 상이 높은 사

회경제  지 의 상보다 정서  고통을 더 많

이 느낄 것이라고 평가하 다. 그러나 신체  고

통에 한 분석 결과, 상의 사회경제  지 에 

따라 상이 느끼는 신체  고통은 통계 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307) = -0.59, p = 

.56, 95% CI = [-0.4005, 0.2160], Cohen's d = 

0.07. 이러한 결과는 사회경제  지 는 정서  

고통의 추정에 향을 미치지만 신체  고통에

는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며, 연구 가

설 1이 자들의 상과 반 로 나타났음을 의

미한다. 

4) 사회경제적 지위와 고통 지각 간의 관계에 

대한 지각된 피부색의 매개효과(연구 가설 2)

사회경제  지 에 따라 상의 고통을 다르게 추

정하는 결과를 지각된 피부색이 매개하는지 살펴보

고자 Hayes(2012)의 PROCESS Macro model 4

를 사용하 다. 독립변인을 사회경제  지  조건

으로, 종속변인을 정서  고통 는 신체  고통

으로, 매개변인을 지각된 피부색으로 각각 투입하

으며, 부트스트랩 샘  수를 10,000으로, 신뢰

구간을 95%로 설정하 다. 

먼  정서  고통에 한 지각된 피부색의 매개효

과 검증 결과, 사회경제  지 가 지각된 피부색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쳤으며, B = 3.1204, 

SE = 0.1537, p < .001, 95% CI [2.8179, 3.4230], 

지각된 피부색은 상의 정서  고통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쳤다, B = -0.1310, SE = 0.0530, 

p = .014, 95% CI [-0.2352, -0.0268]. 한, 사

회경제  지 는 정서  고통에 통계 으로 유의

한 향을 미쳤다, B = -1.0668, SE = 0.1438, p 

< .001, 95% CI [2.8179, 3.4230]. 사회경제  지

와 정서  고통 간의 계는 지각된 피부색을 

통제한 뒤에도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B = -0.6579, SE = 0.2183, p = .003, 95% CI 

[-1.0874, -0.2283]. 사회경제  지 와 정서  고

통 간의 계에서 지각된 피부색의 간 효과가 통

계 으로 유의하 으나 연구자들의 상한 방향과 

반 로 나타났다, B = -0.4089, SE = 0.1746, 95% 

CI [-0.7413, -0.0550]. 즉, 연구자들의 상과 

달리 참가자들은 사회경제  지 가 높은(vs. 낮

은) 상의 피부색을 밝게(vs. 어둡게) 지각하고, 

이는 최종 으로 밝은(vs. 어두운) 피부색을 가진 

상이 정서  고통을 덜(vs. 더) 느낄 것이라는 

지각으로 이어졌다.

다음으로 신체  고통에 한 지각된 피부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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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효과 검증 결과, 사회경제  지 와 신체  고

통 간의 계를 지각된 피부색이 매개하지 않았다, 

B = -0.0653, SE = 0.1952, 95% CI [-0.4433, 

0.3246]. 사회경제  지 가 지각된 피부색에 통

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쳤으나, B = 3.1204, SE 

= 0.1537, p < .001, 95% CI [2.8179, 3.4230], 지

각된 피부색은 신체  고통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았다, B = -0.0922, SE = 0.1567, 

p = .56, 95% CI [-0.4005, 0.2161]. 

종합하면, 연구 가설 2에서 상한 지각된 피부

색의 매개효과는 신체  고통에서는 나타나지 않

았고 정서  고통에서만 발견되었으며, 그 결과는 

상과 반 의 방향으로 나타났다.

5) 색 고정관념으로 조절된 피부색의 매개

효과(연구 가설 3)

사회경제  지 와 고통 지각 간의 계에서 색 

고정 념으로 조 된 지각된 피부색의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살펴보고자 Hayes(2012)의 PROCESS 

Macro model 14를 사용하 다. 연구 가설 2와 

동일하게 독립변인(사회경제  지 ), 종속변인

(정서  고통 는 신체  고통), 매개변인(지각된 

피부색)을 투입하고, 지각된 피부색과 고통 지각 

간의 계에 한 조 변인으로 색 고정 념을 추

가로 투입하 다. 부트스트랩 샘  수는 10,000으

로 설정하고,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 다. 

먼  정서  고통에 한 분석 결과, 사회경제

 지 가 지각된 피부색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나타냈고, B = 3.1204, SE = 0.1537, p < 

.001, 95% CI [2.8179, 3.4230], 지각된 피부색은 

상의 정서  고통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나타냈다, B = -0.1283, SE = 0.0529, p = .016, 

95% CI [-0.2325, -0.0242]. 한, 지각된 피부

색과 색 고정 념은 정서  고통에 해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냈다, B = -0.0465, SE = 

0.0233, p = .047, 95% CI [-0.923, -0.0007]. 

한, 색 고정 념을 통해 조 된 매개 지수(index of 

moderated mediation)가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B = -0.1452, SE = 0.0684, 95% CI 

[-0.2947, -0.0227]. 매개효과의 조 변인에 해당

하는 색 고정 념의 수 (-1SD, Mean, +1SD)

에 따른 지각된 피부색의 조건부 간 효과를 살펴

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그림 4>에 제시

하 다. 색 고정 념이 약한(-1SD) 참가자들에게

는 지각된 피부색의 조건부 간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색 고정 념이 보통(Mean) 는 강한

(+1SD) 참가자들에게는 지각된 피부색의 조건부 

간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검을

수록 단단하다’는 색 고정 념이 약한 참가자들에

게는 지각된 피부색과 정서  고통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색 고정 념이 보통 는 강

종속변인 조 변인 수 B SE LLCI ULCI

정서  고통

색 고정 념

-1SD -0.1904 0.2048 -0.5810  0.2223

Mean -0.4005 0.1771 -0.7491 -0.0503

+1SD -0.6106 0.2009 -1.0240 -0.2269

신체  고통

-1SD -0.1654 0.2415 -0.6097  0.3303

Mean -0.0661 0.2001 -0.4556  0.3226

+1SD  0.0332 0.2366 -0.4537  0.4722

주. LLCI와 ULCI는 각 회귀계수의 95% 신뢰구간에서의 상한  하한값을 의미함.

<표 3> 색 고정 념의 수 에 따른 지각된 피부색의 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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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지각된 피부색과 정서  고통 간의 색 고정 념의 조 효과

주. 1 부터 9 까지로 측정된 정서  고통에 한 조 효과의 가시성을 높이기 

하여 그래 의 시작 을 5 으로 나타내었음.

한 참가자들은 지각된 피부색이 밝을수록 정서  

고통을 덜 느낄 것이라고 지각하 음을 뜻한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자들의 상과는 반 되는 결

과이다.

다음으로 신체  고통에 한 분석 결과, 신체

 고통에 한 지각된 피부색과 색 고정 념의 상

호작용 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 = 0.0220, SE = 0.0257, p = .39, 95% 

CI [-0.0287, 0.0726]. 색 고정 념을 통해 조 된 

매개 지수 한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B = 0.0686, SE = 0.0903, 95% CI 

[-0.1367, 0.2219], <표 3>에 그 결과를 제시하

다.

4. 논 의

본 연구는 사회경제  지 에 따라 상의 피부

색을 다르게 지각하고, 최종 으로 그들이 느끼는 

고통을 다르게 추정하는 것으로 이어지는지 확인

하 으며, 이러한 계가 색에 한 고정 념에 의

해 조 되는지를 살펴보았다. 구체 으로 낮은(vs. 

높은) 사회경제  지 를 가진 상은 피부색이 어

둡게(vs. 밝게) 지각되어, 최종 으로 상이 정서

, 신체  고통을 덜(vs. 더) 느낀다고 평가할 것

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러한 경향은 ‘검을수록 

단단하다’는 색 고정 념이 강할수록 더욱 해

질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 다. 

첫째, 높은 사회경제  지 를 가진 상보다 낮

은 사회경제  지 를 가진 상의 정서  고통과 

신체  고통을 더 낮게 추정할 것이라는 연구 가

설 1은 정서  고통에 해서만 연구자들의 상

과 반 로 나타났고, 신체  고통에 해서는 유

의하지 않았다. 정서  고통에 한 연구자들의 

상과 반  방향으로 결과가 나타났으며, 참가자들

은 낮은 사회경제  지 의 상을 높은 사회경제

 지 의 상보다 정서  고통을 더 많이 느낄 

것이라 평가하 다. 

둘째, 낮은(vs. 높은) 사회경제  지 의 상

이 정서 , 신체  고통을 덜(vs. 더) 느낄 것이라

고 지각하는 것은 상의 어둡게(vs. 밝게) 지각

된 피부색에 의해 매개될 것이라는 연구 가설 2는 

연구 가설 1과 마찬가지로 정서  고통에 해서

만 부분 으로 지지되었으며, 연구자들의 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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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의 방향으로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참가자들

은 사회경제  지 가 낮은(vs. 높은) 상의 피

부색을 어둡게(vs. 밝게) 지각하 으며, 상의 피

부색을 어둡게 지각할수록 상이 느끼는 고통을 

더 높게 추정하 다. 

셋째, 낮은(vs. 높은) 사회경제  지 를 가진 

상의 피부색을 어둡게(vs. 밝게) 지각하여, 그

들의 고통을 더 낮게(vs 높게) 추정하는 경향은 

색 고정 념이 높은(vs. 낮은) 참가자들에게서 강

하게(vs. 약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연구 가설 3은 

신체  고통에 해서는 지지되지 않고 정서  

고통에 해서만 지지되었다. 색 고정 념이 약한 

참가자들에게서는 지각된 피부색의 조건부 간 효

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색 고정 념이 보통 는 

강한 참가자들에게서는 지각된 피부색의 조건부 

간 효과가 발견되었다. 구체 으로, ‘검을수록 단

단하다’는 고정 념이 보통 는 강한 참가자들은 

상의 피부색을 밝게 지각할수록 상이 정서  

고통을 덜 느낄 것이라고 추정하 다. 이러한 결

과는 연구자들이 색 고정 념으로 조 된 지각된 

피부색의 매개효과에 한 상과 반 되는 결과

이다.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

의 사회경제  지 와 상의 피부색 간의 계

를 확인하 다. 본 연구에서는 상의 사회경제  

지 를 조작한 뒤에 참가자들에게 상의 피부색

과 가장 유사할 것으로 상되는 사진을 선택하

게 하 으며, 참가자들은 사회경제  지 가 높은

(낮은) 상들이 밝은(어두운) 피부색을 가질 것

이라고 평가하 다. 선행 연구들(하창 , 박상희, 

2022; Maddox & Gray, 2002)은 피부색에 따라 

지각된 사회경제  지  는 사회  지 의 

계를 살펴보았으나 사회경제  지 가 피부색 지

각에 미치는 향을 직 으로 살펴본 연구는 거

의 없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사회경제  지

가 높은(낮은) 상들의 피부색을 밝게(어둡게) 

지각하는 상을 확인하 다. 추후 연구에서는 지

각된 피부색이 일으킬 수 있는 여러 편향에 해

서 탐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상의 사회경제  지 에 따

라 상이 느끼는 고통을 추정하는 데에 편향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 음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사회경제  지 가 높은 상

들보다 낮은 상들이 느끼는 정서  고통을 더 

높게 평가하 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경제  지

가 높은 상들에 해 가지는 편향의 일부로 해

석될 수 있으며, 낮은 사회 계층의 사람들이 높은 

사회 계층의 사람들보다 덜 건강할 것이라고 생각

하는 경향(Varnum, 2013)과 유사하다. 한, 높

은 사회경제  지 를 가진 사람들이 높은 사회  

지지를 받는다고 생각되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

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경제  지 와 사회  지

지 간의 계에 한 선행 연구들(Mickelson & 

Kubzansky, 2003; Weyers et al., 2008)에서는 

경제  지 가 높은 사람들은 부정  상호작용을 

게 경험하고 사회  지지를 더 많이 느끼며, 사

회  약자들은 낮은 사회  지지를 받는다고 보

고하 다. 높은 사회  지지는 상들이 경험하는 

고통을 신체  는 정서  고통을 여주는 완

충 효과를 일으키기에(Brown, Sheffield, Leary, 

& Robinson, 2003; Pierce & Quiroz, 2019), 

참가자들은 높은 사회경제  지 의 상들이 정

서  고통을 덜 느낀다고 지각하 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비록 신체  고통에서는 사회경제  지

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사회경제  

지 가 낮은 상들이 덜 건강할 것이라는 생각

이나 상에 한 연민, 공감 등이 상의 정신  

고통을 추정하는 데에 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확인된 상의 사회경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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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각된 피부색에 따라 고통을 다르게 추정하

는 상은 여러 부정 인 결과들을 래할 수 있다. 

선행 연구들(Drwecki et al., 2011; Summers et 

al., 2021)에 따르면, 상이 느끼는 고통을 낮게 

지각하는 경우 그들에 한 치료나 진통제 처방을 

약하게 하 다. 이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 확

인된 사회경제  지 가 높은 상들의 고통을 사

회경제  지 가 낮은 상들의 고통보다 더 낮게 

지각하는 편향은 높은 사회경제  지 의 상들

이 겪는 정서  사건들에 한 심리치료나 약물 

처치 등을 하게 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편향을 일 수 있는 방안

을 추후 연구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선행 연구(Drwecki et al., 2011)에서

는 주로 인종에 심을 두고 고통 지각의 차이를 

살펴보았으나 본 연구는 한국인을 상으로 동일 

인종의 피부색에 따른 차이를 연구하 음에 의의

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피부색 밝기

에 따라 고통 지각에서 차이가 나타난 상이 다

른 인종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를 다양한 

인종의 피부색을 조작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추가로 인종 간 고통 지각의 차이와 인종 내 고통 

지각의 차이가 동일한 는 다른 기제를 가지는

지 구분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   후속 연구 제안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경제  지 와 고통 지각 

간의 계에 한 선행 연구들(Cheek & Shafir, 

2020; Summers et al., 2021)에서는 사회경제  

지 가 낮은 상들보다 높은 상들이 느끼는 

고통을 더 높게 평가하 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와 반 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참가자들은 

사회경제  지 가 높은 상들보다 낮은 상들

이 느끼는 정서  고통을 더 높게 평가하 다. 이

에 해 가능한 설명은 참가자들이 사회경제  

지 가 낮은 상에 한 연민이나 공감, 동정심

이 생겨나 그들이 겪은 사건으로부터 정서  고

통을 더 많이 느낄 것이라고 지각하 을 수 있다. 

Small과 Verrochi(2009)에 따르면, 부정 인 정

서에 한 공감이 더 잘 일어나며, 상에 한 

공감은 기부 의도에도 향을 미쳤다. 본 연구에

서 사용한 시나리오가 사회경제  지 가 낮은 

상들이 힘든 상황을 겪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들에 한 연민이나 공감 등이 생겨

나 정서  고통을 더 많이 느 다고 지각하 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 한국의 소득 비 에 

한 보고서(홍민기, 2019)에 따르면, 최상  10%

의 소득이 체 소득의 50% 이상을 차하고 있으

며, 부분의 사람들이 낮은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참가자의 소득이나 사

회경제  지 를 직  측정하지는 않았지만 확률

으로 높은 사회경제  지 보다 간 는 낮

은 사회경제  지 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

서, 사회경제  지 가 높은 상보다 낮은 상

을 자신과 유사한 사람들로 생각하여 내집단으로 

구분하 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구분은 사

회경제  지 가 낮은 상들에 한 내집단 편

향(in-group bias; Tajfel & Turner, 1979)을 

일으켰을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내집단에

게는 정 인 태도를 보이고 자신이 속하지 않은 

외집단에게는 차별 인 태도를 보인다(Straume & 

Odèen, 2010).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의 사회경

제  지 와 상에 한 유사성을 측정하지 않았

고 참가자들이 시나리오의 상을 내집단으로 지

각하 는지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사회경제  지

가 낮은 상을 자신들과 유사하다고 지각하여 

내집단 편향이 나타나 그들의 고통을 더 높게 평

가하 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상에 한 공감이나 참가자의 사회경제  지 가 

고통 지각에 미치는 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상했던 색 고정 념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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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가 반 의 방향으로 나타났다. 즉, 검을수

록 단단하다는 고정 념이 보통 는 강한 참가

자들은 상의 피부색을 밝게 지각할수록 상이 

느끼는 고통을 약하게 추정한 것이다. 상과 반

되는 결과에 한 가능한 설명은 본 연구에서 

살펴본 참가자들의 색 고정 념이 사회경제  지

 조건별로 차이가 유의수 에 근 하 기 때문

일 수 있다. 사회경제  지  조건에 따라 색 고

정 념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기 하여, 사

회경제  지 를 독립변인으로, 색 고정 념을 종

속변인으로 설정하여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통계 으로 유의하진 않았지만 사

회경제  지  조건에 따라 참가자들의 색 고정

념에 차이가 유의수 에 근 한 것으로 나타났다, 

t(307) = -1.819, p = .07, 95% CI = [-0.6060, 

0.0240], Cohen's d = 0.21. 즉, 사회경제  지

가 높은 조건의 참가자들은 사회경제  지 가 

낮은 조건의 참가자들보다 색 고정 념이 약한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을 무선

으로 조건에 할당하 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

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색에 한 고정 념에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이로 인하여 사회경제  

지 , 지각된 피부색, 고통 지각 간의 계가 색 

고정 념에 의해 나타난 결과가 편향되었을 가능

성이 존재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각 조건의 참가

자들 간의 색 고정 념 수 에 차이가 없도록 사

 측정을 하여 각 집단에 고르게 할당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모두 일반인 참

가자 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고통 지각 편향이 

다양한 장면에서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실제 의료

 처치 상황에서도 발생하는지 살펴보기 하여, 

일반인 참가자가 아닌 의료계열 종사자들이나 정

서  고통을 다루는 임상 심리사, 심리 상담사들

을 상으로 편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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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Targets’ Socioeconomic Status on Estimating Targets’
Pain: Mediation Effect of Perceived Skin Tone Moderated by a 

‘Darker-is-stronger’ Color Stereotype

Chang Hyun Ha, Sang Hee Park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determine whether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pain perception of targets 

depending on their socioeconomic status (SES). Furthermore, we explored whether targets with 

a lower SES were expected to have darker skin tone, which would ultimately lead to perceiving 

the target as feeling less pain. Additionally, we examined whether this bias would be more prominent 

for participants with a stronger ‘darker is stronger’ color stereotype. Our research hypotheses, 

measurement tools, analysis methods, and sample size calculation were pre-registered. Participants 

were assigned to one of four conditions (SES: high vs. low ✕ target gender: female vs. male). 

They read vignettes about targets, and answered questions about target SES (manipulation check), 

perceived skin tone, emotional/physical pain, color stereotype, and an attention check item. We 

foun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only in emotional pain, but the direction was opposite 

to our expectations. Participants perceived low (vs. high) SES targets’ skin tone as darker (vs. 

lighter), which was associated with a higher estimation of targets’ emotional pain. In other words, 

the relationship between SES and pain perception was mediated by the perceived skin tone; 

however, the direction of the mediation effect was opposite to our prediction. We also tested 

whether the mediation effect was moderated by color stereotype. In participants with a moderate 

or strong color stereotype, the darker the targets’ skin was perceived, the more the targets 

were estimated to feel emotional pain. The result was opposite to our prediction. This study 

indicates that the existence of a bias in estimating emotional pain of targets depending on high 

or low SES.

Keywords: Socioeconomic Status, Skin Tone, Pain perception, Color Stereo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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